
120% 나와 선생 깨닫고, 

120% 준비된 자만 

그날에 나를 맞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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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 계시를 받은 날 학교에 다녀 와서 감사기도 하

며, 저와 섭리의 모든 자들이 성자 본체를 깨달을 수 

있게 기도하고 또, 선생님을 진정 깨닫게 해달라는 

기도를 마음 담아 하니예수님의 “적어라.”라는 말씀

이 들려 적었습니다.]

**성자의 말씀**

나의 사랑하는 선생에 대해 알고 싶으냐.

이미 다 얘기했어. 

그러니 하나하나 쪼개 다 말해 줄게. 

첫째로 선생은 이 시대 사명자로서 나의 심부름꾼이

다. 

사랑하여 나와 일체 되었으니 나의 사랑의 심부름꾼

이다. 

그러니 내 육 되어 나의 일만, 내가 시키는 일만 한

다. 

그러니 얼마나 큰 인생이냐.

이 시대 태어난 모든 자 가운데 

선생처럼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

느냐. 

누가 감히 하늘의 육이 쉽게 될 수 있겠냐. 

그러니 그 조건이 얼마나 크고 하늘같으냐. 

두 번째로 시대의 기준자이며, 기도의 사명자다. 

그러니 이 세상 육이 아니지. 

이 세상 육과는 엄연히 다른 육이다. 

이 세상 어느 누가 

하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겠느냐.

만일 선생이 33년 전 

그 예전 월명동 산골짜기에서 기준 세우지 못했다면 

그 누가 이 시대 신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, 

이 시대가 어찌 신부 시대가 될 수 있었겠냐. 

또한 생명권에 거하게 될 자 누가 있었겠느냐.

그러니 선생을 좀 받아들여라.

선생의 가치성을 좀 깨달아라.

너희는 몰라. 아직도 몰라.

내가 이같이 말해 주고, 

여기서 더 쪼개준다 해도, 

모르는 자는 몰라. 

그러니 기도하라는 것이다. 

선연히 깨달아지는 때가 온다.

(“예수님, 비유로 더 쪼개 주세요.”)

내 재림은 자물쇠통이요, 선생은 열쇠요,

나 성자 본체는 자물쇠통이요, 선생은 열쇠다.

이 세상 모든 악, 모든 문제, 

모든 것의 열쇠는 선생이다. 

육이 자물쇠통이라서 

육의 문제 또한 자물쇠통이다. 

즉 사람의 지체를 얼굴, 손 나눌 수 있듯이

육이라는 범위에서 육의 문제가 포함된다는 말이다. 

그러니 자물쇠통으로 자물쇠통 풀 수 있겠냐. 

즉 육의 문제 육으로 못 푼단 말이다.

자물쇠의 열쇠가 필요하다. 

자물쇠 열쇠는 영이다. 

육의 문제는 오직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

다. 

그러니 선생과 하나 되라는 것이다. 

너희는 다 육이 아니냐. 

너희의 재림의 문제와 휴거의 문제 풀 자는 

열쇠인 너희 선생밖에 없으니까.

재림 문제 어찌 육적인 기성, 

기독교에서 풀 수 있겠냐. 

영의 문제인데. 

오직 이 섭리밖에 없음이다.

그러니 제일 찬란하고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다. 

그러니 사탄들 가만 못 봐 날뛰지. 

그러니 너희는 더욱더 각별히 조심해야 해. 

모든 사탄들 악랄하고, 또 악랄하다. 

기도해라. 모든 답은 기도다.

내가 기도해서 망한 자 한 명도 못 봤다.

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

보이지 않는 것에 신경 써라. 

육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면 뭐하냐. 

영은 장애가 있는데.. 

그러니 너희는 더욱더 영적으로 살아라. 

그리고 성자의 기도기간 동안 회개다. 

말씀 잘 이해 안 되는 나의 신부들은 들어라. 



오로지 회개만이 길이다. 

설거지 통. 싱크대 홀을 보아라. 

마치 너희와 같다. 

즉 이 말은, 너희가 육적인 것만 바라보며 사니, 

영에는 죄가 쌓이는 것처럼, 

너희가 음식을 먹고, 남은 음식물을 버리면 

그 구멍이 다 꽉 차 버려서 

물이 잘 안 내려가지 않느냐.

이와 같다. 

너희의 죄가 너희 생각, 정신, 영에 쌓이니 

물 같은 말씀을 줘도 

음식물 쓰레기가 꽉 찬, 싱크대 구멍처럼 

말씀의 성령의 물이 잘 안 내려가고, 늦게 빠져 

말씀이 소화가 안 되는 것이다. 

회개다. 모두 다 회개다. 

회개 안 되는 자들이 너무 많아 말한다. 

정신 차리고 앞을 향해 가라.

요한복음 14장 2~3절 

‘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. 그렇지 않으면 

너희에게 일렀으리라.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

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

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

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’

나의 사랑들아. 나의 신부들아.

온전해지자. 완전해지자. 

사소한 것에 홀리지 말아라.

너희는 100%만 준비하면 안 된다. 

사람에게는 늘 변수가 있고, 

세상일에는 변수가 많으니,

120% 준비해 놔야 

100%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. 

그러니 성자의 기도 기간 동안 

나를 맞이할 준비를 120% 해라. 

그래야 100% 나를 잘 맞을 수 있음이다. 

사랑하는 자들아. 

항시 수시로 기도야.

2012년도가 마지막이다.

그렇게 생각해라.

서둘러라. 급함이다.

2012년 환란의 기간. 

살아남는 자는 기도를 많이 해서,

나와 사랑으로 거듭난 자뿐일지니라.

항시 기도다. 회개다. 

항상 하는 말 더 절실히 깨달으라고 비유로 말한, 

너희를 사랑하는 주 예수 성자 본체다. 

샬롬.


